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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내 30세 이상 남성 절반이 이상지질혈증"   
이상지질혈증 고위험군 PCSK9 억제제 권고

Conference

이상지질혈증 Fact Sheets 및 2018 

가이드라인 발표

국내 30세 이상 남성의 절반, 여성의 3분의 1이 

이상지질혈증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질병에 대한 

인지도나 치료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

것으로 나타났다.

환자의 40% 정도가 질병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, 

환자 10명 중 3명만이 약물치료를 지속하는 것으

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

제시됐다. 

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는 지난 8월 31일 여의도 

콘래드호텔에서 이상지질혈증의 국제학술대회

(ICoLA 2018)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8 이상지

질혈증 Fact Sheets를 발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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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효수 학회 이사장은 "전체 국민의 20%인 1100

만명이 지질동맥경화증에 노출돼있다"며 "기저질

환은 고혈압, 당뇨병, 이상지질혈증이며 최근 비

만증, 고지혈증, 암 등 성인병의 중심축이 동맥경

화증을 포함한 대사증후군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

을 가져야 한다"고 밝혔다. 

김 이사장은 "그러나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

히 낮은 편이어서 환자의 40%가 질병을 앓고 있

는 줄도 모르고 있다"며 "치료를 받는 환자는 더욱 

낮아 절반도 안된다"고 지적했다.

실제로 Fact Sheets 결과에 따르면 국내 30세 이

상 성인 기준 40.5%가 유병자로 확인됐다. 

남성의 경우 30~40대의 40~50%가 이상지질혈

증이며, 여성의 경우 30대 이후 유병률이 점차 증

가해 60대와 70대 이상은 남성보다 높은 유병률

을 보였다. 

반면 이상지질혈증 환자 10명 중 4명은 유병 사

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,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

많이 발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

조사됐다.

김재현 홍보이사는 "이상지질혈증은 에너지 과잉 

섭취와 연관이 있다"며 "2015년 영양소 섭취 기준

의 125% 이상의 과잉섭취비율이 2007년에 비해 

2배 가량 증가했다"고 말했다. 

과체중 또는 비만 성인의 절반이 이상지질혈증이

며, 복부 비만일 경우 정상인 대비 유병률은 1.7

배 증가해 체질량지수가 높아짐에 다라 유병률이 

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또 당뇨병 환자의 86.6%, 고혈압 환자의 71%가 이

상지질혈증이었다.

김 홍보이사는 "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절 목

표 도달 환자는 41.3%에 불과했다"며 "약물 치료 

시에는 목표 달성률이 82%로 2배 이상 증가했다"

고 밝혔다. 

▲ 김효수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이사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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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는 "이상지질혈증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

데 10명 중 3명만이 약물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"

며 "1년간 처방률 80%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

환자는 약물복용 환자의 약 50% 정도다. 꾸준한 

약 복용 환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인식 개선이 

필요하다"고 강조했다.

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

까지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이상지질혈증 국제

학술대회인 'ICoLA 2018(2018 International 

Conference on Lipid & Atherosclerosis)'을 

개최했다. 

이번 학술대회는 심장학, 내분비학, 신장학, 영양

학, 기초과학, 신경학, 예방의학 등 7개 분야 전문

가가 참석해 다양한 학문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했

다. 올해는 전세계 20개국에서 약 700여명의 전

문가들이 참석했다.

ICoLA 2018은 이상지질혈증, 대사증후군, 고

혈압, 당뇨병, 비만,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에 대

한 7개 기조강연 세션, 14개 주요 주제별 심포

지엄, 4개의 타 학회와의 공동심포지엄, 학회장

강연, 기초과학 및 영양분야 워크숍, 6개 세션

의 새로운 연구결과 구연 발표 및 포스터발표 

등으로 구성됐다.

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서 2018 발표

"치료목표 'LDL-C 55mg/dL' 고려 중"

이상지질혈증 초고위험군이 목표 LDL-C(LDL 콜

레스테롤)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PCSK9-억제제 

병용 투여가 권고되는 등 한국인의 이상지질혈증 

치료지침이 변경됐다.

이날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는 올해 새롭게 업

데이트한 '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서 2018'을 

발표했다.

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상지질혈증 진

▲ 정인경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진료지침 이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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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 기준은 총 콜레스테롤 ≥ 240 이거나 

LDL-C 160mg/dl 이상, 중성지방 200mg/dl 

이상 또는 HDL-C 40mg/dl 미만 중 한가지 이

상에 해당될 때이다.

이번 가이드라인에는 LDL-C<70mg/dL일 경우

의 치료 기준을 신설했다. 초고위험군은 LDL-

C<70mg/dL일 경우에도 생활습관 교정과 투약을 

고려하도록 한 것이다. 

약물치료 전략으로는 스타틴 투여에도 불구하고 

목표 LDL-C(<70mg/dL)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

에제티미브와 PCSK9 억제제가 권고됐다.

정인경 학회 진료지침 이사는 "1차 치료 목표로 

LDL-C 목표치 도달을 권고하며 스타틴을 1차 치

료 약제로 권고했다"면서 "초고위험군일 경우 

70mg/dL 미만, 고위험군일 경우 100mg/dL 미

만, 중증도위험군일 경우 130mg/dL 미만을 목표

로 한다"고 밝혔다. 

정 이사는 "스타틴 치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에 

도달하지 못하면 에제티미브나 PCSK9 억제제

의 병용치료가 권고됐다"며 "스타틴 치료 후 이

상 반응 시에도 에제티미브나 PCSK9 억제제 

등의 치료가 권고됐다"고 덧붙였다.

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는 글로벌 가이드라인

에서 제시한 치료목표 LDL-C 55mg/dL도 고

려 중이다. 정 이사는 "지금처럼 치료목표를 

LDL-C 70mg/dL 미만으로 할 것인지 토의했

는데 의견이 반반이었다"며 "지금까지 나온  메

타분석결과 등을 봤을 때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

무리가 있고, 연구 중인 한국 역학 데이터를 통

해 치료 경향을 보고 결정하기로 해 아직은 고

려 중이다"고 말했다.

이번 진료지침에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

(FH)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도 추가했다. 한

국인 FH 대상 연구결과인 LDL-C>225mg/dL

을 반영했으며, 심혈관 위험도에 따른 내용을 

추가했다. 

8~10세의 유아환자는 스타틴을 고려할 수 있으

며, 10세 이상의 환자는 목표치를 LDL-

C<135mg/dL로 설정했다.

한편 국내에 허가된 PCSK9 억제제는 사노피의 

'프랄런트(성분명 알리로쿠맙)과 암젠의 '레파타

(성분명 에볼로쿠맙)'이 있다.

조정희 기자/MP저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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